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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 인적 요인을 관리하는 중

요한 방법으로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게하고 조직의 안

전문화를 형성하여 재해율을 감소하는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이다. 근로자의 참여는 안전보건교육

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1). 

캐나다 작업보건연구원(Institute for Work &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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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was a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respirators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performance environment. they were showed 
higher recognition of respirators of group by internal and external mix trainer, less than 6 months, over 1hour, more than 5 times, variety of 
education.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job classification(typical and atypical)and the levels of recognition of respirators, a 
total of 153 workers in a business workplace. mainly, typical workers showed higher recognition of respirators than atypical workers. 
Training of correct wearing showed high demands both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Descriptive statistics(SAS ver 9.2)was performed. the 
results of recognition of respirators were analyze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t-test, and anova, fit factor is used geometric 
means(geometric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Wilcoxon analysis(P=0.05). Particulate filtering facepiece respirators (PFFR)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item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 a tight fit of the respirators on the wearers is critical for the protection 
effectiveness.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workers through the respirators, it is important to find and evaluate the ways that can be 
readily applicable at the workplace to improve the fit of the respirator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effects of mask style (cup or 
foldable type) and donning training on fit factors (FF) of the respirators, since these are available at various workplace, especially at small 
business workplace. A total of 40 study subjects, comprised of employment type workers in metalworking industrie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FF were quantitatively measured before and after training related to the proper donning and use of cup or foldable-type respirators. 
The pass/fail criterion of FF was set at 100. After the donning training for the cup-type mask, fit test were increased by 769%. but 
foldable-type mask was also increased after the donning training, the GM of FF for the foldable-type mask and it’s increase rate were smaller 
as compared to the cup-type mask. Furthermore, the differences of the increase rates of the GM of FF in employment type of the subjects were 
not significantly for the foldable-type mask.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aining on the donning and use of PFFR can enhance the protection 
effectiveness of cup or foldable-type mask, and that the training effects for the foldable-type mask is less significant than that for the cup-type 
mask.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donning training and fit tests should be conducted before the use of the PFFR, and listening to 
workers opinion regularly.
Key Words : particulate filtering facepiece respirators(PFFR), fit test, overall fit factor, typical, antypic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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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H)에서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식, 태도 및 행동방식 등의 변화 및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과 행동사이에 큰 연관성이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학적 대책 이전에 사전 인식조

사와2) 작업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교육적인 측면

만 강조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3). 인식은 

작업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factor)이며4) 작

업자의 인식향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5). 

중소규모사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은 개인보호구 착용이다. 이중에서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현실적으로 유일한 

수단일 경우가 많다.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의 종

류는 컵 형과 접이식 등으로 구분된다6). 아울러 중소규

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작업자의 근무환경과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보호는 매우 취약하다.

취약계층이란 소외되고 배제되어서 빈곤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집단이라고 정의하며 주로 비정규직, 외

국인 근로자, 고령취업자 등을 지칭하였다. 아울러 산

재다발집단, 사회적 취약집단, 산업안전보건 행정 서비

스 취약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약은 위해 및 방임

에 민감한 것으로 어떠한 행위의 가부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

로 약한 건강의 위험이 있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7).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에서 꾸준히 증가하

고 있고 노동력 공급과 고용의 주체의 측면에서 노무

비용의 절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계약기

간의 정함이 없으며 근속기간이 매우 짧고 노동의 이

동이 활발하여 건강관리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다. 또

한 정규직에 비하여 고용형태, 급여, 직무, 보호 등 대

부분의 근로조건이 나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8). 이

에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높을수록 산재율이 평

균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 제조업의 재해율은 

비정규직 1.78%, 정규직 1.39%, 비제조업(건설업포함)

의 재해율에서는 비정규직 0.64%, 정규직 0.32%로 약 

2배정도 높게 제시되었다10). 

더나아가서 비정규직은 직업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각종 암

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며 정규직에 비해 사망률이 

1.2배~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심혈관계질

환 및 여러 정신질환을 발생시키거나 건강상태가 악화

될 확률이 높다고 제시하였다12). 아울러 직업특성에 따

라 노출된 작업환경과 경제적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난다13).

조선업종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자기결정권이 부족

하여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14). 여수지역 비정규직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율(54%), 일반 

건강진단실시율(61.4%), 특수건강진단 실시율(36.8%), 

개인보호구 지급실태에서 1급 방진마스크는 잘 지급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결국, 불안정한 고용은 재

해율, 결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지표를 열악하게 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공학적 대책 이전에 대

상자의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수

행환경 및 고용형태별 호흡보호구 인식도 및 호흡보호구 

착용 후 밀착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밀착도 

시험기를 이용한 호흡보호구 착용법 교육이 밀착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대상 및 선정방법

1)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규모 제조업의 분진을 취급하

는 근로자 158명을 선정하였으며 정규직 81명(52.9%), 

비정규직 72명(47.1%)이었다. 

2) 밀착도 검사는 작업장에서 방진마스크를 많이 사

용하는 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가공의 사업장 근로자의 

40명(정규직 27명(67.5%), 비정규직 13명(32.5%))을 선

정하였다.

3) Fig. 1처럼 호흡보호구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컵 형 방진 마스크 M사의 모델(Model No. 8822, 1급, Free 

size)을 사용하고, 접이식 방진마스크는 Y사의 모델(Y사, 

Model No. M-10, 1급, Free size)을 사용하였다17). 

4) 컵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컵 모양처럼 둥그스름한 

형태이며 전면에 배기밸브와 두 개의 머리 끈이 부착

되어있고, 알루미늄 재질의 코 클립이 있으며 내측에

는 스펀지가 부착되어있다. 접이식 방진마스크의 경우

는 약간 타원형의 형태, 전면에 배기밸브가 부착되고 

겉면에 플라스틱 재질의 코 클립이 있고 내측에는 스

펀지가 부착되어있다. 또한, 귀에 거는 양쪽 끈을 연결

하는 고리가 있으며 상하좌우에 볼 부분에 밀착이 잘

되도록 4개의 접히는 날개가 있고 마스크 면체의 중간

지점이 접어지는 형태이다.

 

(a) Cup type (b) Foldable type

Fig. 1. Mask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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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문 구성 및 방법

1) 설문지 구성의 일반적 현황은 고용형태, 연령, 성

별, 교육수준, 근무경력, 근무부서로 구분하였고 교육

수행환경에는 교육강사(사내강사 및 사내외강사), 교육

시점(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 교육시간(1시간미만과 

1시간이상), 교육횟수(5회미만과 5회이상), 교육방법(강

의와 강의외 사례, 모형이용, 비디오상영, 유인물제공, 

세미나 등 혼합강의 및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2)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도의 내용

은 ‘Q1, 호홉보호구의 관리가 적절한지를 걱정한다’, 

‘Q2, 호흡보호구가 불편하다’, ‘Q3, 짧은기간만 물질을 

사용하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Q4, 환

기가 잘되는 곳에서도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

다’ 등 4문항, 또한 호흡보호구 착용법 교육내용 요구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19). 설문지에 대해서는 매우 동

의 5점, 동의 4점, 보통 3점, 동의하지 않음 2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 등 5점 척도로 구분하여 답하도록 

하였다18).

 

2.3 밀착도 교육내용 및 방법

1) 피험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개

인 얼굴에 적합한 마스크 선정, 밀착도 검사의 목적 및 

필요성, 밀착도 검사 시기, 밀착불량으로 인한 누설부

위, 밀착불량요인 등 밀착도에 관련내용을 충분히 교

육하였다17).

2) 미국 TSI사의 호흡보호구 밀착도 시험기(Porta 

Count Pro+8038)는 마스크 면체와 얼굴과의 밀착여부

를 실시간으로 파악가능하며 피험자가 화면상에서 개

인의 밀착상태를 볼 수 있으며 그래프를 통해 밀착도 

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4. 밀착계수 측정

1) Fig. 2처럼 미국 TSI사의 호흡보호구 밀착도 시

험기(Porta Count Pro+8038)를 이용하여 마스크 종류별

로 밀착계수(fit factor ; FF)를 측정한 후 교육 전과 후

의 차이의 값을 비교하였다. OSHA의 정량적 밀착도 

검사 방법기준에 따라 100이상인 경우를 Pass, 그 이하

를 Fail로 판정하였다13). 밀착계수는 마스크 내부 농

도와 공기 중 농도의 비로 산출된다. 그리고 FF를 2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17).

Fit Factor = Co/ Ci ------------------------------------- (1) 

Co : 공기 중 농도

Ci : 마스크 내부 농도

 

(a) Cup type (b) Foldable type

Fig. 2. Fit test. 

2.5. 통계분석

1) 데이터는 SAS ver 9.2의 기술통계(TABULATE)로 

분석하였다.

2) 사업장 근로자의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대

한 인식수준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비교하였으며, 

산술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구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산술평균은 변

수의 총합을 n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설문지의 5점척

도에서 각각의 설문대상자들이 설문결과의 합을 전체

설문대상자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밀착계수 측정값은 단일변량 기술통계분석

(univariate)으로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 하지 않고 대수 

정규 분포함에 따라 기하평균(geometric mean, GM)과 기

하표준편차(geomertirc standard deviation, GSD)로 구하였

다. 유의성 검정은 모수가 적어 비모수통계인 Wilcox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전과 후의 fit factor 측정값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고,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토의

3.1 연구 대상의 특성

고용형태별 일반적 현황을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피험자는 방진마스크를 

주로 사용하고 입자상 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제조

사업장 근로자 153명 이었다. 

이들은 정규직 81명(52.9%), 비정규직 72명(47.1%)으

로 구성되었고 성별은 남자73명(47.7%), 여성80명(52.3%)

이었다. 연령은 20대 27명(17.6%), 30대 65명(42.5%), 

40대 46명(30.1%), 50대 15명(9.8%)으로 평균연령은 

38.1±9.2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근무년수는 5년이하 107명(69.9%), 5년이상

에서 10년미만 14명(9.2%), 10년이상에서 20년미만 23

명(15.0%), 20년이상 9명(5.9%)으로 평균 근무년수는 

4.8±6.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85명(55.6%), 전문대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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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of employment 
type

(unit : N, %)

Classification Typical Atypical Total

Gender
Male 60(74.1) 13(18.1) 73(47.7)

Female 21(25.9) 59(81.9) 80(52.3)

Age

20 ~ 29 16(19.7) 11(15.3) 27(17.6)

30 ~ 39 40(49.4) 25(34.7) 65(42.5)

40 ~ 49 22(27.2) 24(33.3) 46(30.1)

50≤ 3(3.7) 12(16.7) 15(9.8)

Work 
duration

<5 38(46.9) 69(95.8) 107(69.9)

5 ~ 9 14(17.3) 0(0) 14(9.2)

10 ~ 19 20(24.7) 0(0) 23(15.0)

20≤ 9(11.1) 3(4.2) 9(5.9)

Education 
level

<High 19(23.5) 66(91.7) 85(55.6)

College 27(33.3) 4(5.6) 31(20.1)

University≤ 35(43.2) 2(2.7) 37(24.3)

Work 
part

Management, 
Logistics

19(23.5) 24(33.3) 43(28.1)

Production 28(34.6) 48(66.7) 76(49.7)

Research, 
Quality assurance 34(41.9) 0(0) 34(22.2)

Total 81(52.9) 72(47.1) 153(100.0)

상 졸업 68명(44.4%)이었고 근무부서는 대부분 생산직

근로자가 76명(49.7%)이었다. 

3.2 안전보건교육 수행환경별 인식도 비교

중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 수행환경에 따른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인식조사를 Table 2 ~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는 교육수행 환경 

중에서 교육강사에 따르면 ‘Q1, 나는 항상 개인보호구

가 적절히 관리되는지 걱정한다‘, ‘Q2, 나는 개인보호

구가 불편하다’, Q3, 나는 짧은 기간만 물질을 사용한

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에서는 사내

강사와 외부강사에게 중복해서 강의를 받은 군이 높은 

인식을 나타났으며 반면, Q4, 나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

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한다’에서는 사내

강사와 사내강사와 외부강사의 강의를 혼합해서 수강

했던 두 군의 인식이 거의 유사하였다. 아울러 Q2, Q3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수행환경 중에서 교육

시점에 따르면 ‘Q1, 나는 항상 개인보호구가 적절히 

관리되는지 걱정한다’, ‘Q2, 나는 개인보호구가 불편하

다’, ‘Q3, 나는 짧은 기간만 물질을 사용한다면 호흡보

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군

에서 높은 인식이 나타났다. 반면, ‘Q4, 나는 환기가 잘

Table 2. Survey questionnaires of respirator management and 
wearing according to instructors

(unit : Mean ± SD)

Classification

Type of instructors

P
No Internal

Internal& 
External

Q1
I always worry that the 

respirator is properly 
maintained

3.80
±0.44

3.64
±060

3.76
±0.76

0.497

Q2
I am uncomfortable with a 

respirator
2.60
±0.89

2.46
±0.79

2.96
±0.91 0.002*

Q3
If we take substances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do 
not need to wear a respirator

2.80
±1.30

3.59
±1.07

3.91
±0.93

0.033*

Q4
I wear a respirator in a 

well-ventilated area
3.00
±0.00

2.44
±1.17

2.44
±1.07 0.555

*p<0.05 

Table 3. Survey questionnaires of respirator management and 
wearing according to training interval

(unit : Mean ± SD)

Classification
Type of training interval

P
No <6months ≥6months

Q1
I always worry that the 

respirator is properly 
maintained

3.40
±0.54

3.74
±0.73

3.65
±0.58 0.433

Q2 I am uncomfortable with a 
respirator

3.00
±1.00

2.73
±0.99

2.54
±0.70

0.287

Q3
If we take substances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do 
not need to wear a respirator

3.20
±1.09

3.94
±0.97

3.45
±1.08 0.009*

Q4 I wear a respirator in a 
well-ventilated area

3.20
±0.83

2.41
±1.15

2.46
±1.09

0.315

*p<0.05

되는 장소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한다’에

서는 6개월 이상의 군에서 인식이 높았다. 아울러 Q3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에서는 교육수행 환경 중에서 교육시간에 따

르면 ‘Q1, 나는 항상 개인보호구가 적절히 관리되는지 

걱정한다‘, ‘Q2, 나는 개인보호구가 불편하다’, ‘Q3, 나

는 짧은 기간만 물질을 사용한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

할 필요가 없다’ 에서는 1시간 이상 군이 높은 인식을 

나타났다. 반면, ‘Q4, 나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한다’에서는 1시간 미만 

군에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Q1, Q2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5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수행환경 중에서 교육 

횟수에 따르면 ‘Q1, 나는 항상 개인보호구가 적절히 

관리되는지 걱정한다’, ‘Q2, 나는 개인보호구가 불편하

다’, ‘Q3, 나는 짧은 기간만 물질을 사용한다면 호흡보

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Q4, 나는 환기가 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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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rvey questionnaires of respirator management and 
wearing according to training time

(unit : Mean ± SD)

Classification
Type of training time

P
No <1time ≥time

Q1
I always worry that the 

respirator is properly 
maintained

3.80
±0.44

3.65
±0.65

4.22
±0.66 0.040*

Q2
I am uncomfortable with a 

respirator
2.80
±1.09

2.59
±0.82

3.44
±1.13 0.015*

Q3
If we take substances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do 
not need to wear a respirator

2.80
±1.30

3.68
±1.02

4.22
±1.09 0.052

Q4
I wear a respirator in a 

well-ventilated area
3.00
±0.00

2.46
±1.14

2.22
±0.97 0.458

*p<0.05

Table 5. Survey questionnaires of respirator management and 
wearing according to number of training

(unit : Mean ± SD)

Classification
Number of training

P
No <5time ≥5time

Q1
I always worry that the 

respirator is properly 
maintained

3.20
±0.44

3.65
±0.62

4.04
±0.78

0.007*

Q2 I am uncomfortable with a 
respirator

2.60
±1.14

2.62
±0.78

2.81
±1.22

0.631

Q3
If we take substances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do 
not need to wear a respirator

4.40
±0.89

3.59
±1.00

4.04
±1.25 0.054

Q4 I wear a respirator in a 
well-ventilated area

2.40
±0.89

2.42
±1.06

2.68
±1.46 0.616

*p<0.05

장소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에서는 5

회 이상의 군이 5회 미만 군보다 인식이 높게 나타났

다. 아울러 Q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6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수행환경 중에서 교육

방법에 따르면 ‘Q1, 나는 항상 개인보호구가 적절히 관

리되는지 걱정한다‘, ‘Q2, 나는 개인보호구가 불편하

다’, Q4, 나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한다‘ 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인 유인물, 

세미나 등 혼합식 교육을 받은 군에서 높은 인식이 나

타났다. 반면, Q3, 나는 짧은 기간만 물질을 사용한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에서는 강의식 군에

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내강사와 외부강사의 교육을 중복

으로 받은 군, 6개월 미만 군, 1시간 이상 군에서 ‘Q1, 

나는 항상 개인보호구가 적절히 관리되는지 걱정한다’, 

‘Q2, 나는 개인보호구가 불편하다’, ‘Q3, 나는 짧은 기

간만 물질을 사용한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5회 이상 군에서는 

Table 6. Survey questionnaires of respirator management and 
wearing according to training method

(unit : Mean ± SD)

Classification
Training method

P
No Mix** lecture

Q1
I always worry that the 

respirator is properly 
maintained

3.80
±0.44

3.71
±0.64

3.67
±0.69 0.877

Q2
I am uncomfortable with a 

respirator
3.00
±0.70

2.81
±0.84

2.49
±0.87 0.055

Q3
If we take substances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do 
not need to wear a respirator

3.00
±1.22

3.53
±1.07

3.86
±0.99 0.057

Q4
I wear a respirator in a 

well-ventilated area
3.40
±0.54

2.47
±1.07

2.39
±1.15 0.146

*p<0.05
**Mix : Handout, theory lecture, video, real model, case lecture, seminar

‘Q1, 나는 항상 개인보호구가 적절히 관리되는지 걱정

한다’, ‘Q2, 나는 개인보호구가 불편하다’, ‘Q3, 나는 짧

은 기간만 물질을 사용한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필

요가 없다’, ‘Q4, 나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는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한다’ 모두에서 높은 인식도가 

나타났다. 혼합된 교육방법의 군에서 ‘Q1, 나는 항상 개

인보호구가 적절히 관리되는지 걱정한다’, ‘Q2, 나는 개

인보호구가 불편하다’, ‘Q4, 나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한다’에서 높은 인식

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ong and Won의22) 연구에서는 건설업에서 교육시기

가 작업시간 전 57.1%, 점심시간 전과 후의 34.9%로 

나타났고 교육형태의 선호도는 부서별 집합교육29.2%, 

주제별/ 날짜별 선택 집합교육 13.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방법은 효과적인 교육방

법으로는 사례중심 강의 23.9%, 비디오 상영 21.9%, 사

례중심 실습 및 체험 19.7%로 선호하였다. 교육강사는 

안전관리자(75.4%)가 가장 많았고 적합한 강사는 안전

관리자26.3%, 외부기관위탁23.4%로 제시되었다.

Yang 등의23)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해위험 정보에 관

한 교육을 수강 후 인지하고 보호구를 착용한다고 응

답한 사람의 경우 교육을 받은 지 1개월 미만의 군에

서 마스크 착용율이 76%로 나타났다. 반면, 1개월 이

상 6개월 미만까지 군과 6개월 이상 군에서 1년 미만

의 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시간에서는 1시간 

이상인 군의 경우, 1시간 이하의 군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인식도 점수는 61.4%에서 71.5%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 교육은 다양한 강사의 전문성과 

적절한 교육시간과 횟수 그리고 교육간격, 전달효과가 

높도록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사용하여 수강자에게 교

육 내용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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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은 현장중심의 실제적인 교육방법이 적

절한 것으로 보고되었고20)시범, 실습, 세미나, 토론 등

의 방법에서 높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1).

고용형태별로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

과 착용법 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Table 7, 8). 

또한, Table 6의 결과처럼 다양한 교육방법을 이용한 

군에서 높은 인식의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실시간으로 

밀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밀착도 검사기기를 이용한 

교육 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Fig. 3, 4).

3.3 고용형태별 인식도 비교

고용형태별 사업장의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관

한 인식조사를 Table 7에서 제시하였다.

‘Q1, 나는 항상 개인보호구가 적절히 관리되는지 걱

정한다’, ‘Q2, 나는 개인보호구가 불편하다’, Q3, 나는 

짧은 기간만 물질을 사용한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Q4, 나는 환기가 잘되는 장

소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에서는 비

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두 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Q1, Q2, Q3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oh 등의24) 연구에서는 제조업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은 정규직에 비하여 스스로 청력예방 관리를 할 수 있

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함이 조사되었고 고소음 공정

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청력역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형태별 소음 및 청력에 대한 관심, 작업장 

소음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 소음수준 및 난청예방에 

대한 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Kim 등의25) 연구에서 개인보호구 착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지식수준’, 

Table 7. Survey questionnaires of respirator management and 
wearing

(unit : Mean ± SD)

Classification
Type of employment

P
Typical Atypical

Q1 I always worry that the respirator 
is properly maintained

3.79
±0.77

3.58
±0.49 0.048*

Q2 I am uncomfortable with a 
respirator

2.87
±0.95

2.40
±0.68 0.000*

Q3
If we take substances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do not need 

to wear a respirator

3.96
±0.96

3.37
±1.06 0.000*

Q4 I wear a respirator in a 
well-ventilated area

2.44
±1.15

2.48
±1.08

0.818

*p<0.05 

‘개인보호구의 예방가치’에 대한 높음과 ‘지속적인 노

출특성을 갖는 공정’ 등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

다 높은 인식도가 제시되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다 정규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안전보건측면에서 

보호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3.4 고용형태별 착용법 교육내용 요구도

고용형태별 사업장의 Q5, 올바른 호흡보호구 착용법

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를 Table 8에서 제시하였다.

호흡보호구의 적절한 착용법에 대하여 정규직 및 비

정규직 모두에서 높은 요구가 나타났다. 아울러 두 군

의 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8. Survey questionnaires of required training contents of 
wear correct respirator. 

(unit : Mean ± SD)

Classification
Type of employment

P
Typical Atypical

Q5 Wear correct respirator 4.43
±0.63

4.44
±0.88 0.922

*p<0.05

반면, 보호구 요구에 관한 연구결과 중에 보호구 및 

안전장치의 올바른 사용 및 조작에 대한 교육내용의 

요구는 50인 미만은 3.24±0.85, 50인 이상은 3.43±0.65, 

건설업은3.40±0.70으로 나타났다19). 또한, 보호구 및 안

전장치별 용도와 사용법의 요구는 50인 미만에서 

2.26±0.93, 50인 이상에서 2.26±0.92로 나타났고 제조업

2.18±0.95, 건설업 2.58±0.74, 기타산업 2.32±0.92로 평

균 2.27±0.92로 비교적 낮게 제시되었다26). 하지만 건

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도는 고용

형태와 구분없이 97.1%의 높은 관심도가 나타났다22). 

Lee의8)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안전보건교육

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실무중심보다 이론중심의 교

육의 답변이 많았다. 또한 강의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

운영에 대한 답변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3). 

3.5 고용형태별 교육전과 후의 밀착계수 비교 

고용형태별 밀착계수를 측정한 일반적 현황을 Table 

9에서 제시하였다.

Table 9.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Number (%)

Type of employment
Typical 27 (67.5%)

Atypical 13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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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ometric means of fit factors of different employment 
type for cup type respirators before and after donning training.

Fig. 4. Geometric means of fit factors of different employment 
type for foldable type respirators before and after donning training.

고용형태별 컵 형 방진 마스크의 착용법에 관한 교

육 전과 후의 밀착도 검사 결과를 Fig. 3와 4에 표시하

였다. 컵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

직은 밀착계수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이 교육 전 38.9 

(3.8)에서 교육 후 139.0(1.7)로 약 257% 증가하였다. 이

에 비해, 비정규직의 밀착계수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

은 교육 전 14.1(3.5)에서 교육 후 122.5(1.8)로 약 769% 

증가하여, 비정규직인 경우에 교육의 효과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Fig. 3).

반면, 접이식 방진마스크의 경우 고용형태별로는 교

육 후에 밀착계수의 기하평균이 약 138~139% 정도로 

향상되었다(Fig. 4). 

Kim 등27)에서는 의료인(간호대학 학생)을 49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전 4.1%, 교육 후 73.5%의 

밀착계수의 통과율이 제시되었다.

Eoh 등17)에서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의 착용이 

높은 소규모사업장 금속가공제조업 근로자의 방진마

스크의 종류별로 교육이 밀착계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컵형 방진마스크에서 교육의 효과가 높게 제시되었다. 

또한, 여성과 50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경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Eoh 등의28) 연구에

서도 교육이 밀착계수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안경 

우선 착용 시에는 교육의 효과는 있었으나 그 차이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밀착도 시험기기를 이용한 교육방법이 밀착

계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

방법과 교육매체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Hopkins 등의29)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근로자들의 노출 농도는 82~89% 감소했다는 연구결과

가 나타났다. Tan-Wilhelm 등의30) 연구에서는 베릴륨 

취급 근로자들에게 호흡보호구 착용 등 행동변화를 관

찰한 결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받은 군에서 물질

안전보건자료만 공급받은 군보다 월등히 높은 행동변

화를 나타났다. Ham 등의 연구에서는31) 소음이 심한 

곳을 피하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

력보호구에 대한 관심, 청력검사 및 소음 측정 효과에 

대한 관심이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교육수행환경 및 고용형태별 호흡보호구 

인식도와 교육이 밀착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교육수행환경별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도는 사내강사와 외부강사의 중복으로 받은 군, 6

개월 미만 군, 1시간 이상 군, 5회 이상 군, 이론 외에 

혼합된 교육방법의 군에서 높은 인식도가 나타났다. 

이는 작업자의 인식향상에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강사, 

교육시점과 시간 그리고 횟수, 교육방법과 매체가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고용형태별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인

식도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대체로 높게 제시되었

다. 이중에서 Q1, 보호구의 관리 및 관심, Q2, 보호구 

착용 시 불편함, Q3, 물질에 대한 착용여부는 정규직에

서 높았고 반면, Q4, 환기가 잘되어도 호흡보호구 착용

을 함은 비정규직에서 높았다. 또한, 호흡보호구 착용

법 교육내용의 요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높게 

제시되었다. 이처럼 인식도는 정규직이 높고 요구도는 

두 군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아 모든 근로자에게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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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착용법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방진 마스크를 착용 후 밀착도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밀착도 기계를 이용한 교육을 통해서 컵 

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은 밀착

계수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이 교육 전 38.9(3.8)에서 

교육 후 139.0(1.7)로 약 257% 증가하였다. 반면 비정

규직의 밀착계수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은 교육 전 

14.1(3.5)에서 교육 후 122.5(1.8)로 약 769%로 크게 증

가하였다.

4. 접이식 방진 마스크는 컵형 방진 마스크보다 밀

착계수 기하평균이 작으며,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후 

밀착계수 기하평균의 증가하지만, 컵형 방진 마스크의 

증가율 정규직 257%, 비정규직 769%의 비해 증가율이 

138~139%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에 대한 착용법 교육

은 두 종류 마스크 모두에서 밀착도를 향상시켜 유해

물질로부터 근로자의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접이식 방진 마스크는 컵형 방진 마스크

보다 교육을 통한 밀착도 향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

에, 분진발생이 매우 많은 사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

하며, 작업 전에 코클립과 머리끈 등 적절한 착용법 교

육과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사전 인식조

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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